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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1세기 지식기반사회 특징의 하나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식

의 수명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정보가 흐르

는 세계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

의 암기보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

화사회에 대응하여 학교교육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독서는 책 속에 담겨진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의미

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독서활동을 통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계발하고 사물을 총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

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인재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독서

를 통해서 배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서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과나 선생님

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본 독서매뉴얼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독서지도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 자료입니다. 독서교육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하는 현장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독서매뉴얼이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선생님들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와 사회 전반에 독

서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      례







. 독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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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 생활 

중에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다. 요즘 우리들은 어떨까?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칠까?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문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 4명 중 3명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정

보나 기술을 배울 수 없는 정도로 해독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열이 높은 우

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1). 또한 국제여론조사기관 NOP월드가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주간 인쇄매체 이용시간은 3.1 시간으로 최하위를 기

록한 바 있다2). 뿐만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4분기 전국 가구당 월 평균 서적·인쇄

물 지출액은 1만 397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월 신문구독료 1만 2000원에도 못 미치는 정

도이다3). 이러한 이유로 국민 전체의 독서 부족과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는 최근 ‘청소년독서진흥법안’이 입법부에서 발의(2005년 11

월 24일 발의)되어 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학생들의 독서 실태도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래 1장에서는 최근의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4)의 조사연구4)를 중심으

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제적인 독서 경향이 어떠한지 알아본 후 2장에서는 독서

의 의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독서와 학교 학습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아본다. 마지

막 4장에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독서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1)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교육·인적 자원지표

2) 美 ‘NOP월드’ 조사. 조선일보 2005년 6월 29일자 

3) 국민일보 1월 3일자

4)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4),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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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900명에게 한 학기 동안 책(학습참고서, 교과서 등 제외)을 읽은 적이 있는지 물

어보았다. 그 결과, 18.4%의 학생이 책을 1권도 읽지 않았다고 하였고, 81.6%의 학생이 1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답하였다(2004년 11월 기준,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2004). 

즉, 2004년 2학기 고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율은 81.6%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최근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노명완 외 4인, 2005)에서 지난 한 

달 간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물은 결과, 26.4%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하였고, 73.6%의 학생이 1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는 대답을 하였다. 즉, 고등학생의 한 달 

독서율은 73.6%에 그쳤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고등학생들 10명 중 2명가량은 한 학기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10명 중 3명가량은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은 고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율(한 학기 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의 비

율)이 94년도 이후의 통계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표 1-1> 참

조). 다시 말해, 한 학기 동안 책을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94년: 3.3%, 95년: 3.6%, 96년: 6.6%, 99년: 9.1%, 02년: 15.9%, 04년: 18.4%). 

책을 읽는 고등학생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 2004년 2학기 기준으로 고등학생의 한 

학기 평균 독서량(학습참고서, 교과서, 만화, 잡지 제외)은 6.3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학년이 7.3권, 2학년이 6.4권, 3학년이 5.3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

서량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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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등학생의 독서량은 95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표 1-3> 참조). 

                                                                                                   


